
개념 영역 ●`안개가 생기는 원인을 알고, 이를 구름과 비교하여 설명한다.

과정 영역 ●`안개 발생 실험 장치를 꾸미고 안개를 만든다. 

태도 영역 ●`생활 속 자연 현상의 변화에 흥미와 관심을 갖는다.

학습목표

ryrhktj

74~75쪽

4/6 차시

54쪽

차시

교과서 실험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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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개 낀 날의 특징 알

아보기

2. 안개 실험 장치를 만

들고, 안개 발생시키기

�안개가 낀 시점의 날씨, 시각 등 특성 알아보기

�안개 실험 장치를 꾸미고, 안개 발생시키기

�

3. 안개 발생 조건에 대

해 알아보기
�안개가 자주 발생하는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기

�

4. 안개와 구름을 비교하

여 알아보기
�안개와 구름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비교하여 알아보기

�

gkRtmQ rody

tlFgjA rhkSckF

바람이 없는 맑은 날, 밤과 낮의 기온

차가 큰 날 등.

뿌옇게 병 속이 흐려진다. 

병 속의 공기 온도를 낮추어 공기 속

수증기가 물방울이 되어 떠 있게 만들

려고 넣는다.

공기 중의 작은 수증기들이 모여서 작

은 물방울을 만들어 공중에 떠 있다.

안개는 지표면 부근에서 기온 차이로 생기고,

구름은 지상 공기가 높이 올라가면서 기온과

압력이 변화하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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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S ql anF

집기병

(모둠：1개)

실(모둠：약간) 따뜻한 물

(모둠：약간)

면장갑(모둠：1컬레) 향(모둠：1개)

얼음(모둠：

약간)

비닐 봉지

(모둠：1개)

성냥(모둠：1곽) 유리 막대

(모둠：1개)

1. 안개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모둠별로 조사하여 발표한다. 

(미리 사전 과제를 내준다.)

xkArn ghkFehD rhkwjD

구름과 비슷하지만, 안개는 지표에 접한

공기에서 발생한다.  

안개는 관측 지점으로부터 1,000m 이내

의 목표물이 보이지 않을 때를 말하며, 그

보다 농도가 엷은 것은 박무(⯫⭆)라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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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Arn ghkFehD rhkwjD

2. 안개 발생 장치를 꾸미고, 안개를 발생시킨다.

① 집기병에 뜨거운 물을 가득 채운다. 

③ 얼음을 비닐 봉지에 담아 실로 묶는다.

② 병이 데워지면(약 1분 정도 경과 후) 물을 조금만

남기고(1/4~1/5정도) 버린다.

④ 얼음이 담긴 비닐 봉지를 집기병 속에 넣는다.  

병 속의 공기를 과포화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따뜻한 물을 채

운 후 버린다. 

공기를 냉각시키기 위해서 실

로 매다는 것이므로, 실을 넣

어 얼음을 얼린 경우에는 비닐

봉지 없이 그대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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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kArn ghkFehD rhkwjD

⑤ 얼음이 담긴 집기병에 연기 나는 향을 1초 정도

넣었다 뺀다.

⑥ 집기병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관찰한다.

연기를 넣는 이유는 연기가

응결핵 역할을 하므로 더 빨리

물방울을 만들 수 있기 때문

이다. 하지만, 너무 많이 넣으

면 향 연기인지 안개인지 구별

하기 힘들다.

병 속이 부옇게 흐려진다.

3. 일상 생활과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안개가 발생하는 조건을 말한다.

구 름：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밤과 낮의 기온 차가 클 때

�농촌보다는 대도시나 공장 주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작은 물방

울로 되어 생기는 것으로 주로

높은 곳에서 생긴 것이다.

4. 안개와 구름을 비교하여 알아본다.

안 개：
공기가 차가워지면 공기 중의

수증기가 작은 물방울로 되어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으로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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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표면 부근의 공기가 차가워져 공기 속의 수증기들이 응결되어 작은 물방울로 공기 중에

떠 있는 것을 안안개개라고 한다. 

2. 구름은 안개처럼 물방울이 떠 있는 것이지만, 지표면이 아닌 높은 곳에서 생긴다.

3. 안개가 잘 생기는 조건

�바람이 불지 않을 때

�밤과 낮의 기온 차가 클 때

�농촌보다는 대도시나 공장 주변

�저수지나 댐 등 물의 증발이 많은 지역

wjD  fl

1. (   )은(는) 공기가 차가워지면 공기 중의 (     )가 작은 물방울로 되어 공기 중에 떠 있

는 것으로 지표 부근에서 만들어진다.

2. (    )은(는) 공기 중의 수증기가 작은 (      )로 되어 생기는 것으로 주로 높은 공기 중에

서 생긴 것이다.

3. 안개가 잘 생길 조건은 바람이 (불 때, 불지 않을 때)이고, 밤과 낮의 기온 차가 (심한, 심

하지 않은) 계절 그리고, (농촌, 대도시나 공장) 주변에서 발생한다.

vuD  rk

1. 안개, 수증기

2. 구름, 물방울

3. 불지 않을 때, 심한, 대도시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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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공기 속의 수증기가 모여서 작은 물방울이 되어 지표 가까이에 떠 있는 자연 현상으로서

관측 지점으로부터 1,000m 이내의 목표물이 보이지 않을 때를 말한다.

구름

대기 중에 미세한 물방울 또는 얼음 알갱이가 모여서 떠 있는 것으로 보통 지면에 접해 있

는 안개와 구별한다.

rosuA gotj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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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가 구름을 만들어요.

하늘에 비행기가 지나간 자리에 하얀 구름 띠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비행운이라 한

다. 비행운이 생기는 이유는 주로 비행기 엔진에서 연료가 타고 나면 만들어지는 물질이 수

증기를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주위에 있던 수증기가 합쳐져 물방울이 되고 기온이 낮아 얼

게 되어 비행운이 된다. 

비행운이 금방 사라지면 맑고 건조한 날씨라는 증거이고, 새털 구름처럼 흩어져 보이면 비

구름이 가까이 와 있다는 뜻이라고 한다.

(출처：하늘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기상청, 2002, 파란 자전거)

toDghkFrhk  rhkgkR

빗방울과 구름 방울의 크기 비교

일반적으로 구름 방울(알갱이)의 크기

는 직경이 0.01~.002mm인데, 빗방울

의 경우 그 직경이 이슬비 방울은

0.5mm, 보통의 빗방울은 2mm 정도이

다. 따라서 구름 알갱이가 100만 개 모

여야 한 개의 보통 빗방울이 될 수 있다.

tndjQ ehdnal

이슬비 방울(0.5mm)

구름 방울(0.02mm)

안개 입자(0.2mm)

보통 빗방울(2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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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 생성 과정의 예

�지표의 공기가 냉각되면 공기 중의 수증기가 포화되어 수증기가 응결된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찬 해면 위를 지날 때 냉각되면서 그 속의 수증기가 응결된다.

�찬 공기가 따뜻한 수면 위를 지날 때 수면 위에 있던 수증기가 포화되어 응결된다.

구름의 생성 과정

수증기가 불포화 된 상태의 공기 상승 → 위로 올라갈수록 온도가 내려감 → 이슬점 온도

에 도달(포화) → 응결핵(먼지 등)을 중심으로 수증기 응결 → 구름 생성

구름이 생성될 조건

1. 강한 햇볕으로 땅 표면이 뜨거워질 때 2.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마주칠 때

3. 공기가 산의 빗면을 타고 올라갈 때 4. 저기압이나 태풍 구역 안에서 공기가 위

로 올라갈 때

찬 공기더운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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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의 종류

�복사 안개(땅 안개)：밤에 지면이 차가워지면서 생기는 안개로 바람과 구름이 없는 날

잘 생긴다.

�활승 안개(산 안개)：습기가 많은 공기가 산을 타고 올라가면서 기온이 내려가 생기는

안개

�이류 안개：따뜻하고 습기가 많은 공기가 찬 육지나 바다 위를 지날 때 생기는 안개

�증발 안개：찬 공기가 따뜻한 바다 위를 지날 때 증발된 수증기가 곧 응결하여 생기는

안개

구름의 종류

�높이에 따라：하층운, 중층운, 상층운, 적란운(지면에서 상층까지 발달)으로 분류

상층운 - 권운, 권적운, 권층운

중층운 - 고적운, 고층운

하층운 - 적운, 층적운, 층운, 난층운

�기층이 안정하면 층운형의 구름이, 불안정하면 적운형의 구름이, 매우 불안정하면 적란

운이 발달한다. 

ckArh wkfy

적란운 권적운 권층운 권운

권계면

고적운 고층운

적운 층운 난층운층적운

Cumulonibus Cirrocumulus

cumulus

Altocumulus Altostratus

Nimbostratus
Stratocumulus

Cirrostratus

Stratus

Cirrus

2

6

12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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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와 관련된 옛 이야기 두 편>

무지개는 왜 뜨나?

옛날, 아주 오랜 옛날, 하늘 나라에 사는 처녀 총각이 죄를 지었다. 마음대로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을 어기고 결혼을 한 것이었다. 옥황상제는 두 사람에게 땅에 내려가 살라는 벌

을 내렸다. 땅에 가면 먹을 것도 없을 것이라 걱정을 했지만 옥황상제는 먹을 것을 다 준비

해 두었다고 했다.

땅에 내려온 두 사람이 보니 땅에는 모든 필요한 것들이 다 나무에 열려 있었다. 쌀, 떡, 과

자, 소금…

걱정 없이 살던 두 사람은 오 백년 동안 살면서 아이들을 낳았다. 아이들이 또 아이들을 낳

게 되자 사람이 엄청나게 늘어났고 마을도 생기게 되었다. 그러더니 일 할 필요 없는 사람들

은 편을 갈라 싸웠다. 하늘에서 이를 본 옥황상제는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땅의 법을 고

쳤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힘들게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일 하기 싫어하고 꾀 많은 사람들이 힘으로 먹을 것을 빼앗는 일이 생겼다. 옥황상

제는 혼내주어야겠다고 생각하여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 그랬더니 힘없는 사람들은 열심

히 일을 하면 힘 센 사람들에게 다 빼앗겨서 더 배가 고프게 됐다. 옥황상제는 이것도 안 되

겠다 생각하여 이번에는 풍년이 들게 해서 힘없는 사람들도 다 먹을 수 있게 해 주었다. 그

러나 힘 센 사람들이 또 빼앗아 갔다. 그래서 요새도 풍년이 들었다 흉년이 들었다 한다고

한다.

그렇게 땅에서 살던 두 사람은 오백년을 살다가 죽었는데, 사람들이 두 사람을 땅에 묻은

것을 보고 옥황상제가

“저 두 사람은 죄를 다 씻었으니 다시 살려서 하늘로 데려 오너라.”

해서, 하늘 나라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살려 하늘로 데리고 가면서 놓은 다리가 무지개라

고 한다. 그 뒤에도 착한 사람이 죽으면 옥황상제가

“저 사람은 죄를 다 씻었으니 다시

살려서 하늘로 데려 오너라.”

하고 분부를 내린다고 한다. 그럴 때

면 하늘에 무지개가 생긴다고 한다.

그런데 무지개는 왜 꼭 비가 온 다음

에 생길까? 그것은 땅에 사는 사람들

이 못 보게 비로 자욱하게 가리는 것

이라고 한다. 옛날에는 무지개가 자주

떴는데 지금은 잘 안 뜨는 것은 옛날

보다 착한 사람이 줄어서 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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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기의 유래

옛날에 어떤 스님이 동냥을 하러 갔다가, 날씨가 너무 더워 그늘에서 쉬기로 했다. 때마침

한 농부가 소와 함께 그늘에서 쉬게 되었다. 

“곧 모내기를 해야 할 텐데 비가 안 와서 큰일이군요. 날이 이렇게 가물어서야, 원.”

농부가 이렇게 날씨 걱정을 하니 스님이 입고 있던 장삼을 만지더니,

“걱정 마시오. 해 지기 전에 비가 내릴 거요.”했다. 

“에이, 스님도. 이렇게 해가 쨍쨍한데 무슨 비가 온단 말입니까? 농담도 잘 하시네.”

“두고 보시오. 틀림없이 비가 올 거요.”

스님과 농부는 서로 제 말이 옳다고 우기다가 내기를 하기로 했다.

“스님이 이기면 제가 소를 드리지요.”하며, 농부는 자신 있게 말했다.

“좋소이다. 나는 가진 것이 이 쌀 밖에 없으니 이 바랑에 든 쌀을 모두 드리리다.”

그래서 스님은 나무 밑에서 쉬고, 농부는 다시 밭을 갈며 공짜로 쌀이 생기겠다며 좋아했

다. 그런데 이게 왠일인가? 갑자기 마른 하늘에 천둥이 치면서 시커먼 비구름이 모여들더니

장대 같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농부는 비에 흠뻑 젖어 소를 몰고 나무 밑으로 왔

다. 농부는 모내기를 할 수 있게 되어 소를 잃게 된 것도 잊고 싱글벙글했다.

“스님, 참 용하십니다. 갑자기 비가 올 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저 입고 있던 옷을 만져 보고 알았지요.”

“예? 옷을 만져보고 아셨다구요? 그 옷이 도술을 부리는 옷인가요?”

“그게 아니라, 옷이 눅눅해지는 것을 보고 알았다오. 우리는 빨래를 자주 못 하니까 늘 옷

이 땀에 젖어 있지요. 땀은 소금이니, 물기가 닿으면 눅눅해지는 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

오? 아까 내 장삼을 만져보니 몹시 눅눅했는데, 공기 속에 물기가 많으니 곧 비가 오리라 생

각했지요.”

“아, 그렇군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를 치다가 지고 말았습니다.”

농부는 울상을 지으며,

“내기에서 졌으니 소를 드려야지요. 자, 어서 몰고 가십시오.”

스님은 허허 웃으면서 소고삐를 잡았다가 농부에게 다시 뉘어 주었다.

“이 소를 다시 드릴 테니 농사 잘 지으시

오. 우리에게야 소가 필요 없으나 농사짓

는 데는 소만큼 요긴한 것이 또 있겠소?”

하고서, 훌쩍 가버렸다. 스님이 떠나자

마자 장대 같은 비가 그쳤다.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여름날에 갑자기

쏟아지다가 뚝 그치는 비를‘소내기’라

고 했다고 한다. 요즘은‘소내기’가‘소

나기’가 되었다고 한다.


